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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찍이 주시경 선생께서는 “나라말이 살면 나라가 살고, 나라말이 죽으
면 나라도 죽는다.”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. 이것은 “나라 글이 살면 
나라가 살고, 나라 글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.”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 것
입니다. 그만큼 한 국가의 언어는 그 국가와 국민들의 얼과 정기를 나타
내는 중요한 자산인 것입니다. 

우리의 국어인 한글은 말과 글자를 일치시킨 것으로 그 탄생의 이념과 
목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원리와 과정이 과학적이며 아직도 생명력
을 가지고 있습니다.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‘세계 기록 문화유산’으로 등록
한 것도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
수 있습니다. 이렇듯 한글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문자이며, 우리의 
정신과 역사를 담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. 이러한 한글의 탄
생을 기념하기 위한 한글날은 ’90년대에 쉬지 않는 보통의 기념일로 격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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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었습니다. 한글날이 국가와 국민들의 기념일인 국경일로 다시 태어날 
수 있었던 것은 한글을 아끼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헌신적으로 
노력했기 때문입니다. 

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나라말을 기념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전 세계의 
많은 석학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문자학적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
다. 문자의 창제는 국가의 건립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. 이
러한 가치를 생각할 때 한글날이 다시 국경일로 정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
자 민족의 정기를 올바르게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
어렵게 다시 되찾은 한글날의 의미를 숭고하게 되새겨 보며 한글의 발전
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. 

최근 월드컵과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우리 한글에 대한 큰 
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거나 한글을 배우는 외
국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등 한글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
러한 시대적 상황은 한글의 세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
수 있는 것입니다. 정부와 관련 단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한글에 대한 
지극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질 때, 한글은 더욱더 세계적인 언어로 발
전하게 될 것입니다. 

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. 어느 국경일보다 소중한 우리 한글에 대해 뜻 
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. 국가적 자산이며, 우리의 자랑인 한글
을 가벼이 다룬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
는 일이 될 것입니다. 한글은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. 하나의 언어는 
완결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, 인간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함께 바
뀌어 가는 것입니다. 하지만 생활의 변화에 따른 언어의 변화 과정에서 최
선을 다한 노력으로 모국어를 다듬는 일은 영구불변의 진리입니다.

다시 시작하는 한글날은 단순히 기념식만 하는 날이 아닌, 우리 모두가 
한글의 우수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출발점이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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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의 기념일로 인식하여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 나
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


